
남해화학, 비료-정밀화학부문 분할
8월1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… 정밀화학부문 휴켐스 9월15일 출범

남해화학은 8월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비료사업부문과 화학·정밀화학부문으로 2개로 나누는 기

업분할안을 승인했다.

이에 따라 잔존법인인 남해화학은 비료사업 등 종합 농자재회사로 남게 되며, 9월15일 설립될 신설법인 휴

켐스는 정밀화학부문 핵심소재기업으로 출발한다. 신설법인 대표이사 사장에는 이종석 남해화학 전무가 내정

됐다.

이에 앞서 남해화학 노사는 8월12일 밤 협상을 통해 임금 6.5% 인상, 기업분할 후 고용안정 보장 등에 대해

합의하고 8월13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.

남해화학은 8월9일 노조 조합원 약 400명의 전면파업 돌입으로 그동안 19개 공장 중 8개 공장이 가동 중단

됐었다.

한편, 남해화학은 주총에서 정관을 개정, 사업목적에 석유제품 수입 판매업을 포함시켰다.

남해화학은 2002년 초부터 질소질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6만리터의 여유 저장시설을 활용헤 석유를 수입함

으로써 최대주주(56%)인 농협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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